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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3. 28.(목)

급변하는 해운시장,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송명달 해수부 차관, 국적선사 대표단 정책간담회 개최 -
-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민간의 공동 대응 강조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8일(목) 서울 소재 한국해운협회에서 

HMM을 비롯한 9개 선사 대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최근의 

해운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해운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운임과 해운분야 친환경 규제 강화 동향 등을 

공유하고 해운산업 경영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최근의 영업이익 하락과 물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정부·민간·공공기관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단합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해운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해운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임지현 (044-200-5710)

해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0-5715)

광부 동정자료


